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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극 단명한 역어 의 불온한 장수1. , ( ) ( )譯語 長壽

국민연극 이라는 용어는 대단히 기형적인 역어 이다譯語

국민연극은 일반적으로 세기에서 세기 사이 근대국가의 성립과 더불

어 나타난 근대극 운동을 지칭한다 근대국가의 탄생과 함께 국민의식에

대한 자각이 강해짐에 따라 연극에서도 그러한 국민성혹은민족성을 반

영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국민연극이란 이러한 연극이념을 담아낸

희곡과 연극에 대한 범칭으로 고안된 용어이다 이 용어는 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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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통해 수입되어 단박에 조선 연극계의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가 일

본의 패망 및 조선의 해방과 더불어 현실에서의 수명을 다하고 말았다

문제는 부지불식간에 출몰했던 이 용어가 유독 당시의 조선이나 지금의

한국에서는 애초의 일반적 개념으로부터 상당히 뒤틀린 균열을 보인다

는 점이다 이러한 균열은 국민연극이라는 용어가 고안될 당시의 근대적

문제의식을 압도하면서 이후 한국 희곡사와 연극사에 있어서 그것이 지

닌 불온함만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국민연극의 불온함은 그 자체의 조어에 예비된 역설에서 비롯된다 국

민연극이 국민 통합의 연극이고 국민 통합은 국가를 전제로 한다고 했

을 때 국가 소멸과 국민 부재의 시대였던 년대 조선에서 국민과

연극의 묶음이란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 조합이었다 하지만 현전하는

국민연극의 텍스트는 이러한 논리를 여지없이 허물어 버린다 국민연극

의 엄존은 조선이라는 국가의 빈자리를 일본이라는 제국이 대신하였음

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극이 국민 되기의 일환이라고 한다

면 이 시기 국민연극이란 기실 일본이라는 남의 국민 되기에 다름 아

닌 편입의 시도였던 셈이다 결국 자국에서 자국민을 만들며 고안되었던

국민연극이란 용어가 식민지라는 조선적 특수성으로 인해 자국에서 타

국민이 되기 위한 적극적 변절과 훼절의 코드로 왜곡되면서 현실에서는

단명 한 반면 역사에서는 대단히 불온한 용어로 항존해 오고 있는短命

것이다

조선적 용례로서의 국민연극은 이와 같은 불온함으로 인해 지난 반세

기 동안 언제나 부정을 전제로 하는 기형적 독법의 적용을 받아 왔다 국

민연극으로 공연되었던 희곡을 극작가 스스로 반항의 형상화였다고 번

복하는가 하면 하나의 희곡에 대해 탁월한 역사극과 노골적 친일극이

라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고 텍스트가 좀처럼 항변의 여지가 없는 친

함세덕 서문 동승 박문출판사  

함세덕의 낙화암 이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다 서연호는 이 희곡을 올바른 역



일성을 드러내는 경우에도 내재된 저항을 읽어내기 위해 고심할 뿐만 아

니라 이 시기 국민연극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었다

는 이례적인 목소리 역시 자발의 중심을 짚어내기보다는 주변적 정황에

주목하는 조심스러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독법의

저간에 언제나 민족이라는 키워드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기의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굵직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자기정체성을 형성해왔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이라는 일국 의一國

자기정체성 대부분이 일본과 북한이라는 엄존하는 두 국가에 대한 응시

친일과 항일 혹은 친북과 반공의 이분법 를 통해 구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족은 모든 가치 판단의 규준 이었던 것이다規準

국민연극에 대한 독법 또한 예외 없이 이와 같은 민족의 회로 속에서 작

동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연극은 그 무소불위의 규준이 하나

사의식에 입각한 역사극으로서 드물게 보이는 수작 한국근대희곡사 고려대  

출판부 면 으로 평가하는 반면 윤석진은 이를 식민지 현실을 내면화

시킨다는 이유에서 보다 더 경계해야 할 친일극 전시 총동원 체제기의 역사

극 고찰 어문연구 제 집 어문연구학회 면 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송영의 신사임당 을 민족 의식의 계승적 의미와 교육적 효과를 충분히 살리

고 이재명 송영의 이념극과 희극 양식 한국극예술학회 편 송영 태학사  

면 있는 희곡으로 읽어내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국민연극으로의 자발적 경사를 다룬 박영정 일제하 연극통제정책과 친일연극

인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겨울 과 김재석 년대 국민연극론의 성  

격 한국연극사와 민족극 태학사 의 연구는 국민연극을 보다 객관적  

인 시선으로 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극계의 친일성을 신극과 대

중극 사이의 헤게모니 다툼으로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년 상영되었던 바람의 파이터 와 역도산 이라는 두 편의 영화는 이러

한 사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전자의 최배달이 영화의 주

인공으로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본을 압도하는 조선의 힘을 보여주는

민족적 영웅으로 재현되기 때문이고 후자인 역도산의 경우 그 스스로 조선인

임을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혈연적으로는 분명한 조선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가 일본의 품으로 경도되지 않고 세계인이라는 일견 코스모

폴리탄적인 풍모를 보였기 때문이다



의 강박이었음을 인정하는 순간 또 다른 독법을 허락한다 민족됨의 인

식이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이라는 점을 참조하면 국민과

민족의 합일이 요원해 보이던 그때거기에는 그것이 하나로 합치되는

지금여기의 시선으로는 포착하기 힘든 절치부심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

이다 그것은 국가 소멸과 국민 부재의 장기 지속이 초래하는 절멸을 피

하기 위한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국민 편입의 기획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극에서 이러한 국민 편입의 기획을 특히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은 역사 소재 국민연극이다 년대 초 중반 역사를 소재로 하여 쓰

여진 일련의 국민연극은 국민으로의 신생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조선 외

부적으로는 일본을 향해 공통된 영광을 누렸던 과거와 공통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현재를 보여주고자 고심했다 그것은 기억과 망각 혹은

삭제와 복원이라는 과정을 거쳐 조선의 역사를 재구함으로써 일본 제국

에 당당한 국민으로 초청 받으려는 용의주도한 기획의 소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 시기 송영과 함세덕이 발표한 역사 소재 국민연극을

통해 이러한 기획의 세목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들의 국민연극이 강압에 의해 불가피하게 쓰여진 것이 아니

었고 내밀한 저항의 의도를 담고 있지도 않으며 오히려 절박한 시대 읽

기 속에서 행해진 신념적 친일의 결과물이었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민족이라는 강박이 작동시키는 역사적 책임과 윤리의 문제는 그 다음의

일이다

이 글에서는 극양식으로서의 역사극과 역사를 소재로 하되 년대 일본 제국

주의의 정책에 부응하여 쓰여진 국민연극을 구분하기 위하여 역사 소재 국민

연극이라는 별칭을 사용한다 이 시기 연극 역시 역사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역사극임에 분명하지만 자칫 이러한 범칭의 사용으로 내선일체라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였던 연극이라는 점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행선 역 민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면  



2. 조선의 지역사 서술을 통한 국민 편입의 기획

국민 은 내이션 에 대한 일본의 역어이다 이를 풀어보면國民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 되는 셈인데 이러한 번역은 전근대 국가의 구

성원이었던 백성이라는 개념에 기초해 보다 쉽게 새로운 근대 국가의

구성원을 설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서양어 내

이션이 그 자신의 의미망 안에 민족 혹은 종족이라는 의미까지를 포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정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국민에 대해

최초로 사전적 정의를 보이고 있는 대한매일신보 년 월 일자의  

민족과 국민의 구별 이라는 논설이 동원하고 있는 흥미로운 수사修辭

는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논설은 민족이 제각각 흩어진 뼈와 근육

임에 반해 국민은 하나로 모아진 뼈와 근육 즉 생기 있는 동물일 뿐만

아니라 병영의 문을 지키는 군대와 같다는 비유를 내놓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민이라는 개념의 요체가 강한 일체감과 결속력에 있음을 다분히

긍정적인 입장에서 강조하고 있다

민족 정간지인 대한매일신보 가 국민의 개념을 이처럼 긍정적으로  

서술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존망이 경각에 달렸을망

정 아직은 국민을 필요로 하는 국가대한제국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년 일본이 조선을 강제 병합함에 따라 민족주의 계열이 이러

국민이라 명목이 민족 두 글 와 구별이 잇거 중략 비유 면    

근골과 락이 진실노 동물되 근본이라 지나 허다히 버려 잇 근골 락    

을 곳에 모도와 놋코 이것을 긔 잇 동물이라고 억지로 말 수 업 것    

과 치 뎌 별과 치 허여져 잇고 모 치 모혀 사 민족을 가 쳐 국민이     

라 이 엇지 가 리오  국민이란 쟈 그 조샹과 력 와 거디와 종교와 언어 

가 흔 외에 반 시 흔 졍신을 가지며 흔 리해 며 흔 동을        

지어셔 그 부에 조직됨이 몸에 근골과 흐며 밧글 졍신은 영문에    

군 치 여야  이거슬 국민이라 니라 민족과 국민의 구별 대한매일  

신보 



한 논설류의 글을 통해 강조하던 군대와 같은 국민의 중요성은 잦아드는

대신 그 자리에 흩어진 뼈와 근육이라며 상대적으로 느슨한 공동체로

규정되던 민족이 들어서게 된다 민족은 국가 소멸로 인한 국민 부재의

자리를 메울 유일한 대안이었다 년 운동 이후 년대 시조부

흥운동을 거쳐 년대 후반 문장파의 상고주의에 이르기까지 근대문학

사의 한 켠에서 이들이 문제삼았던 것이 언제나 민족이었다는 사실은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 소멸의 상황에서 국민을 부르짖

는 것은 공허한 울림일 수밖에 없었다 국민이라는 공동체 구성의 기획

은 국가가 존재할 때에야 비로소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년대 국민문학과 국민연극의 발흥은 비록 그 이념과 제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전략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 할지라도 국가 소멸과 국민

부재라는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발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의 표상이었던 파리의 함락은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문자 그대로 근대의 종언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상황 파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가 당대의 손꼽히는 모더니스트 최재서였다 그는 이 시기  

인문평론 을 창간하고 국민문학 의 주간을 맡으며 모더니즘에서 국민   

문학으로의 발빠른 방향 선회를 보여 주었다 년대 국민문학운동의

수장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그의 이러한 변모는 일견 몰역사적 처세

의 일환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의 국민문학론을 면밀히 살펴보면 일본

제국주의가 제시한 그것을 받아들이되 오히려 치밀한 논리로 적극 변용

함으로써 당대의 정세 판단으로는 조선이 필연적으로 걷게 될 황국이

라는 국가 속의 신민이라는 국민의 길에 대한 자구 의 방편으로 삼自救

년 최남선을 필두로 시작된 국민문학파의 시조부흥운동은 조선을 文學國

이라는 하나의 국가에 비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비유는 실종된 국가에 대한 상

상의 국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기실 그 운동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던 것은

국민이 아니라 민족이었다

박노현 과 국민문학 신민족에 의한 신문학 고안의 기획 한국어문內鮮人  

학연구 제 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면 참조 



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근대의 종언과 전체주의의 득세라는 시대 상황은 최재서로 하여금 민

족 개념의 재편과 다분히 조선적인 국민문학론을 제창하게 하였다 그가

국민문학론을 정립하면서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민족에 대한 부정과 긍

정을 통한 개념 수정이었다 전자는 조선이라는 일국을 단위로 하는 부

정해야 할 것으로서의 민족이었으며 후자는 조선과 일본을 위시하여 일

본 제국 의 영향력 아래 있는 다양한 제국 을 단위로 새로이 고帝國 諸國

안된 긍정적 공동체로서의 민족이었다 그런데 민족 개념의 이러한 재편

과 국민문학으로의 통합이라는 거대 기획은 자신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새로 구성하지 않는 한 언제나 일본이라는 중심에 대해 방계의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가 국민문학론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끊임없

이 강조했던 지방문학으로서의조선문학 또는 신지방주의론 은바로

이러한 특색 없는 방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자기 구성의 기획

이었다 요컨대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은 오족협화 로 표현되는五族協和

일본 제국 대통합의 프로젝트에서 적어도 일본에 다음가는 조선적 자기

정체성을 지닌 가치 있는 지방으로 남기 위한 야심 찬 기획이었던 것이

다

국민연극론으로 시선을 옮겨보아도 가치 있는 지방 되기라고 할 수

있는 국민문학론의 이와 같은 요체가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조선연극협

회 와 조선연극문화협회 의 결성과 연극경연대회의 개

최 등으로 외화되는 국민연극운동에 있어서 극예술연구회 출신의 함대

신지방주의는 중앙에서 생산해 내는 가치를 그대로 이어받는 존재가 아니라

중앙과는 다른 가치를 생산해 내는 주체로서 조선 및 조선문학을 위치 짓는다

중략 이들이 상상한 대동아 공영권은 중심이 확장된 제국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이 없이 권력이 편제된 제국적인 형태였다 윤대석 국민문학  

의 신지방주의론 외 한국 근대문학과 일본 소명출판三枝壽勝   

면

박노현 위의 글 면 참조



훈은 국민연극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면서 그 운동의 내적 논리를 가장

활발히 수입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한 비평가 가운데 하나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제기하고 있는 국민연극론이 그 수단에 있어 문학 일반에서

연극으로 좁혀지고 있을 뿐 목적에 있어서는 최재서의 그것과 대단히 흡

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은 을 를 해서 의 힘으로서 에게國民演劇運動 國家理念 舞臺 通 藝術 國民

주는 것이나 그러나 이 에는 그 인 을 할 수는國民演劇 地域的 特殊性 無視

없을 것이다 같은 으로도 와 은 그 이 다를 것日本國民 內地 朝鮮 特殊性 이

다 중략 그러면 어떤 가 있을 것이냐 하면 그것은 첫째 요差異 題材

일 것이다 중략 이것은 인 그 에서言語 地方的 習慣 風俗 言語 等

오는 의 요 코 무슨 인 는 아니다題材 差異 決 差別的 意味

국민연극운동이 을 를 해서 의 힘으로서 에國家理念 舞臺 通 藝術 國民

게 주는 것이라는 함대훈의 설명은 다분히 일반론적이다 이 글에서 주

목해야 할 부분은 그가 누차 강조하고 있는 인 이다 그는地域的 特殊性

내지와 조선이 하나의 일본임을 말하면서도 그 둘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지역적 특수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제재로 일컬어지는 지방으로서의 관습과 풍속과 언

어 등의 문제인데 이러한 진술 속에는 대단히 은밀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배치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밀하다는 것은 그가 조선의 관

습 풍속 언어 등이 국민연극에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

방이 지닌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기에 필연적인 지리적 한계로 돌리

는 용의주도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심스럽다는 것은 그가

이러한 지방으로서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일 뿐 결코差異

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말한다差別

함대훈 의 제 호 면國民演劇 方向 春秋  



함대훈이 일본과 조선 혹은 내지와 반도를 포괄하는 국민연극의 방향

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이 차이의 강조를 통한 조선적인 것으로의 회귀라

는 점은 역설적이다 년 전후의 세계는 유토피아를 향한 중단 없는

발전을 약속해준다고 믿었던 시민혁명의 삼색기가 여지없이 부러지고

팔굉일우 라는 거대한 수사를 동반한 일본의 천황기가 동아시八紘一宇

아를 덮어가던 때였다 이러한 세계 정세에 직면한 조선과 조선인의 선

택지가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일본과 일본인 되기였다는 것이 현재적

역사 평가에서 용납은 되지 않을지언정 이해하기 힘든 결정은 아니다

하지만 내선일체를 향한신념의 외화가 완전한 동화 가 아니라 오히同化

려 차이를 강조하는 이화 로 드러났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異化

문제이다 결국 함대훈이 설계하고 있는 국민연극론이란 동양의 공영共

이라는 큰 틀에서는 같음을 상정하지만 그 세목에 있어서는 차별이榮

아닌 차이를 통해 다름을 부각시킴으로써 소위 조선적인 것 이 여전

히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논리로 귀결되면서 완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

는 이러한 독자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연극을 하나의 전통

으로 만들어낸다

이란 오늘날 새로히 만든 것은 아니다國民演劇 勿論 의 스古代 希臘

최재서의 국민문학론과 함대훈의 국민연극론이 일치하는 지점이 바로 이러한

역설의 부분이다 앞에서 약술했던 것처럼 최재서 역시 조선문학의 독창성을

강조하면서 일본문학과의 차이를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차이를 통해

비로소 일본과 조선의 통합문학으로서의 국민문학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

는 믿음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최재서 朝鮮文學 現段階 國民文學の   

김병걸 김규동 편 친일문학작품선집 실천문학사 면  

참조

여기서 조선적인 것은 왕조로서의 조선 으로 환원되지 않는

다 최재서나 함대훈을 비롯한 국민문학론자들에게 조선이라는 기표는 언제나

지리적 종족적 집합을 지시하는 고유명사로서의 조선과 삭제되어야 마땅한

왕조로서의 조선이라는 두 개의 기의로 나뉘어 사고되었다



포크레스 나 유리피데스 는 의 이었고 쉑스피어는 또한希臘人 國民劇 英

의 훌륭한 이었다 모리에르의 이 의 인國 國民演劇 劇 佛蘭西人 國民演劇

것은 다시 내가 할 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再言 必要 이란 그國民演劇 時

의 에 따라 다른 것이니 우리가 오늘날 이라는 것은代 環境 國民演劇 過去

의 보다 좀 더 으로 을 속에 넣어가자는 것國民演劇 積極的 國民精神 演劇

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함대훈은 국민연극이 당대에 새삼스럽게 고안된 것이 아니라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하나의 전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단지 이 전통은

시대적 환경에 따라 그 적극성과 능동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근대의 초극이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여전히 직선적 근대

사관에 적극적으로 기대어 그가 차용하고 있는 국민연극의 역사는 국민

혹은 민족이라는 개념항을 가까운 과거로부터 소급해 올라가 먼 과거에

까지 닿게 함으로써 현재의 그것을 합리화시키려는 상상의 결과물에 지

나지 않는다 당대에 통용되던 국민또는 민족이라는 개념은 기실 세

기 이후 근대국가의 탄생과함께 나타났으며 이와 유사한 기표와기의

가 이미 그 이전 시기부터 존재했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종족적 민족주의

를 지칭하던 당대의 그것과는 사뭇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전통이 대체로 과거와의 연속성을 인위적으로 내세우려 든다는 점을 감

안하면 함대훈이 서양연극사의 인용을 통해 국민연극을 하나의 전통

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은 그닥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하지만 그가 굳이

국민연극을 그리스와 영국과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유구한

함대훈 의 제 호 면國民演劇 現段階 朝光  

면 참조

이종경 역 민족의 신화 그 위험한 유산 지식의풍경  

면 참조

전통들을 발명해내기 외 박지향 장문석 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면 참조 



역사성을 지닌 것으로 설명하려 했던 데에는 국민연극에 대한 정당성 확

보라는 측면 이외에도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그것은 바로 역사의 고안을 통해 조선과 조선연극이 지닌 차이를

부각 시키는 것이다浮刻

녯적 나파륜이 샹 연희쟝에 가셔 구경 되 슯흔 연희가 아니면 구경 

지 아니 엿스며 슯흔 연희의 공효 찬양 야 인물을 양      

능력은 력 샹의 효력보다 더욱 만타 엿스니 뎌 슯흔 연희가 사   

의 과 풍쇽에 유익 을 가히 알지로다 대개 일쟝  슯흔 연희로 영웅

호걸의 허다장쾌 젹을 구경 면 비록 우부우 이라도 이로써 감동이   

될지며 츙신렬 의 무한 쳐량 표젹을 구경 면 비록 비부유 라도 이   

로써 분발 지니 력샤 샹에 엇던 거륵 사 이던지 그 언 과 그 실     

만 긔록 엿거니와 연희쟝에 그러치 아니 야 쳔고 이샹의 인물이라도  

그 얼골을 보 듯 며 그 말을 듯 듯 야 그 졍신을 십샹팔구나 엇   

을 거시라 지금에 가령 셩츙계와 박졔샹 졔공의 젹으로 연희 면 그 

조촐 샹 가 뇌슈에 박힐 거시오 최영과 졍포은 졔공의 젹으로 연희  

면 그 츙렬 실젹이 안목에 어리여셔 필경은 그리로 이 쏠니고 졍  

신이 들어 고샹 고 쳥결 심회가 졀노 날지니 이러 여야 연희가 귀   

다 거시어 중략 그러나 이후에 혹시 연희쟝을 량 기로 류   

의 쟈가 잇거든 오직 뎌 슯흔 연희에 죵 야 국민의 심졍과 감회 

니르키게 지어다

의 의 을 해서 거기 이나 인朝鮮 歷史上 人物 取扱 開拓精神 英雄的 行動

에 있어서 이것을 해 에게 이 에 인等 通 直接 觀衆 東亞共榮圈 確立 直接的

을 하라는 것은 못 준다 해도 이努力 인 의 으로서英雄的 歷史上 人物 行動

넉넉히 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하지 않었으니 옛사람의 피를朝鮮人 衰弱

본받어 우리도 인 인 으로의 이 를 한 안에 들英雄的 開拓的 精神 東亞 一線

연희쟝을 량 것 대한매일신보    



도록 하자는 그런 을 길러줄 수 있다는英雄心 點에서 에 있어서國民演劇

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에서는 이 인歷史劇 無視 歷史劇 英雄的

에 한 으로 우리 의 이란行動 開拓精神 等 對 象徵 日本 東亞共榮圈 確立 目

를 해 나가도록 을 부뜰어야 하는 것이다標 向 觀衆

의 다시 말하면 그 한 번 세운 뜻을 일우려는 그런歷史上 浪漫性 英雄

인 이것을 길러줄 이야말로 의 한 가지 한的 浪漫性 史劇 國民演劇 重大 課

題이니 이 에 한 우리의 갈 은 또한 할 가歷史劇 對 今後 方向 硏究 範圍 相

히 많은 것이다當

전통의 창조는 현재를 위해 과거를 기억해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인용한 두 편의 글은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경로를 보여준다 주목해야할 것은 대략 년의 일제 강점의 시기에 거

의 근접하는 시간차를 보이는 두 편의 글이 서술의 흐름이나 논리의 구

조에 있어서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이다

연희쟝을 량 것 이라는 표제를 단 대한매일신보 년 월    

일자의 논설은 국민의 심졍과 감회를 일으키기 위해 영웅의 사적을 소

재로 하는 역사극을 권장하고 있다 논설이 개량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슯흔 연희인데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논설이 권장하는 연극

은 비극이라는 범칭보다는 역사극 또는 영웅극이라는 세칭에 더 가깝다

년대 중후반은 국가의 존망이 경각에 달려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모든 관심사가 부국과 강병으로 쏠렸고 그를 위해 민지계발과 식산흥업

이라는 모토가 시대정신으로 채택되던 때였다 따라서 연극 역시 국민이

하나의 집합적 기억을 공유하는 강고한 공동체로 형성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요구받았던 것이다 그것은 위의 논설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과거의 영웅을 떠올리고 과거의 사적을 기억해냄으로써 현재의

함대훈 위의 글 면



일체감을 확인하는 역사극으로 제시되었다

이로부터 여 년이 지난 후 쓰여진 함대훈의 글은 국가와 국민을 구

성하는 실체가 달라졌을 뿐 전체적인 기조에 있어서는 논설과 거의 흡사

한 논조로 전개되고 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국민연극은 과거의 역사

를 기억해내어 그것을 형상화하는 역사극이라는 점에서 논설의 그것과

마찬가지이다 흥미로운것은 이야말로 의 한 가지 한史劇 國民演劇 重大

라는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그가내세우고 있는 전거들에있다 그가課題

국민연극이 역사극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것은 조선과 조선인도 과거에는 쇠약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이와 연동하여 조선과 조선인 역시 동아공영 이라는 현재의 과東亞共榮

업에 당당히 하나의 몫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거는 조선의

작가와 독자들에게 과거의 영화 를 기억해냄으로써 현재의 참담榮華 慘

을 가리자는 해체의 방법론임과 동시에 일본을 향해 지방으로서의 조憺

선이 제국 건설을 위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의미 있는 존재임을 호소

하는 신생 의 방법론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함대훈의 역사新生

극을 앞세운 국민연극론은 내부에 대한 제안과 외부에 대한 과시라는 이

중의 목적을 일거에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치밀한 의도 아래

쓰여진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대한매일신보 의 논설과 함대훈의 평문은 국민이라는 국가  

구성원의 신생을 위해 머나먼 과거의 기억을 발견해내어 그것을 하나의

전통으로 역사화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재의 국민을 규정하기 위하여 과거의 역사를 기억

해내는 작업은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 유력한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

문제는 이와 같은 역사 발견을 통한 국민사 창조의 기획이 과연 무엇을

기억하고 망각하였으며 무엇을 삭제하거나 복원하려 했는가에 있다

망각을 위한 국민의 이야기 편 이규수 역 내岩崎稔 小森陽一 高僑哲哉  

셔널 히스토리를 넘어서 삼인 면 참조 



이런 이유에서 송영과 함세덕의 국민연극은 대단히 각별한 의미를 지닌

다 함대훈의 국민연극론이 역사극에 대한 이론적 설계를 제공했다면 송

영과 함세덕의 역사 소재 국민연극은 이에 대한 실천적 시공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동양의 어머니 되기3.

남성적 조선의 망각과 여성적 조선의 기억:

송영개인의 극작사는 그 자체로 한국 근대 희곡사의 굴곡을 보여준다

고 할 수 있을 만큼 다변한 것이었다 그는 년대 후반부터 년대

중반까지 카프에서 풍자를 무기로 프롤레타리아극을 쓰던 프로 극작가

였고 년대 후반에는 중앙무대를 비롯한 흥행극단에서 대중극을 발

표하던 대중 극작가였으며 년대 초 중반에는 조선연극협회와 조선

연극문화협회를 거치며 국민연극을 내놓았던 친일 극작가였을 뿐만 아

니라 해방 후인 년대 후반에는 조선연극동맹을 거쳐 월북에 이르는

동안 좌익극을 주도했던 친북 극작가였다 이와 같은 그의 다변한 극작

이력은 역으로 말하면 그가 언제나 역사적 격변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런데 년대 초 중반 그가 남긴 국민연극 역시 역

사적 책임과 해석의 문제로부터 한 발 물러나서 보면 격변에 맞선 그

나름대로의 적극적 시대 읽기였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특히 김삿갓

역사 신사임당 등 역사를 소재로 한 일련의 희곡에서 드러난다

이 세 편의 희곡에는 공히 왕조로서의 조선이라는 수치스러운 과거와의

절연을 강조함으로써 일본 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공영권에 신생의 각

오로 다가서려는 송영의 고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송영의 역사 소재 국민연극으로는 일반적으로 김삿갓 과 신사임



당 이 꼽힌다 시기적으로 이 두 편의 중간에 놓이는 역사 는 직접적

으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제목에서부

터 드러나듯이 송영이 의도했던 역사 재구의 실체를 가장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제 회 연극경연대회 참가작인 역사 는 나웅의

연출로 극단 예원좌에 의해 년 월 부민관에서 공연되었고 같은 해

월과 이듬해 월 재공연되었다 원산삼하 대의 이야기를 다遠山三霞

루고 있는 이 희곡은 이들 대에 걸친 가족사를 통해 국민사라는 거대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거대 역사란 고대국가인

백제와 년대의 황국 이 하나의 선분 위에 배치된 일국사로서 모皇國

습을 드러낸다

강물이 흐른다 역사도 흐른다 역사는 자연이다

즉 역사와 자연은 절대적인 필연이다

고집은 전통과 동반한다 고집 없는 전통은 있을 수 없다 전통도 어

떤 올바른 고집에 의해 더욱 빛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전통적 정신

도 시대의 흐름으로 역사의 필연성에 의해 그 가치가 변하는 경우가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 정신의 본질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위대한

존재이다

이 정신이야말로 우리 황국 부동 의 모습니다不動

중략

먼 옛날 백제 시대 아니 그 이전부터 맺어진 내선일체의 꽃이 세월의

흐름과 역사의 변천과 함께 더 한층 성숙하여 결실을 맺은 결과 지금의

감격을 낳은 것이다

윤석진은 송영과 함세덕의 역사 소재 국민연극이 각각 역사적 인물과 사건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변별력을 지닌다고 하면서 김삿갓 과 신

사임당 을 전자에 낙화암 과 어밀레종 을 후자에 포함시킨다 위의 글

면 참조



송영이 역사 의 첫머리에서 밝히고 있는 위의 작의 는 대단히作意

흥미로운 논리로 연결되어 있다 그는 역사를 강물에 비유한다 역사가

중력에 따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강물과 일치하는 순간 그

것은 자연과학적 필연이 되며 이러한 필연으로서의 역사는 전통마저 변

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에 의한 전통

의 가변성마저도 통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고대의 백제로

부터 당대의 황국에까지 면면히 이르는 내선일체의 꽃이다 이는 역으

로 말하면 내선일체의 일국사야말로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필연

성을 지닌 전통이자 정통으로서의 역사라는 논리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의 필연이 언제나 순탄하게 흐르는 것만은 아니었다 역사에 의해

결정되는 전통은 언제나 고집을 동반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고집일 경

우에만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송영이 역사 에 등장하는 가족 대를 통

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옳은 고집과 그른 고집 사이의 투

쟁과 갈등이었다

좋다고만 그레실 게 아니라 좀 더 하게 우리들의 님이 되冷靜 兄

어줘요 님 다시 말하오 지금 이 집안에는 서로 되는 두 이兄 矛盾 世上

한데 들어 있소 할아버지의 과 아버지의 요 그러면 우리들은世上 世上

반드시 서야 할 곳이 아버지 편이요 그러나 님은 그 걱구로 할아버兄

지 편에 스셋소 님은 할아버지 의 요兄 以上 頑固 할아버지의 事大思想

보다 님의 가 더 의兄 個人主義 惡質 頑固요

내가 라고 내가 노릇한 게 뭐냐 나는 오즉 우個人主義 個人主義

리 집안을 해서 그리고 우리爲 社 를 해서 살고 있을 뿐이다 면爲

원산삼하의 장손인원회와 차손인중회의 이 대화는 부정해야 할시대

송영 이재명 외 편 해방전 공연희곡집 권 평민사歷史   

면 이하 동일 희곡의 인용은 본문에 면수만 부기함



정신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 준다 중회는 전형적 자본가인 형 원회의

개인주의를 의 로 몰아붙인다 하지만 중회 역시 이때까지는惡質 頑固

유다른 국민정신을 지니지 않은 자유분방한 소설가에 불과할 뿐이다 원

회의 개인주의는 이러한 중회의 눈에조차 비난받아 마땅한 것으로 비쳐

지고 있다 문제는 원회에 대한 중회의 이러한 비난이 원회 개인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인 원산삼하에게까지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

산삼하는 이면 라는 현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전誠於中 形於外

히 전근대적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는인물이다 이러한그가 개인의가

치에 주목하는 근대적 삶을 추구하고 있는 원회와 함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곧 근대 역시 전근대와 마찬가지로 부정되어야 할 시

대정신임을 말해준다

식힌 사람이 있다면 그겄은 지금 올슴니다 할아버지게萬一 時代

서는 를 목숨 같이 히 아시고 게심니다 저이들이 가祭器 所重 祭器 所重

한 줄도 아옵고 에 가 한 줄은 아오나 왈칵 하겟다는爭 鍮器 必要 獻納

원산삼하에 대한 두루맥이에 을 썻다 한편 손에 부러진 집행이를三霞翁 冠

들엇다 이다 흰 수염이 길게 가슴 아래까지 내려왓다 대모테 안경을白髮紅顔

썻다 매우 이 됏다 이 손을 꼿고 따라 들어온다 면 는 인물 묘사興奮 七星

는 무정 의 이형식이 낙오자이자 과거의 사람으로 응시하는 대동강변의 노  

인과 대단히 유사하게 제시되고 있다

어떤 낡디낡은 탕건을 쓴 노인이 이 더운 때에 때묻은 무명옷을 입고 할일이

없는 듯이 평상에 앉아서 몸을 앞뒤로 흔들흔들하면서 두 사람의 지나가는 양

을 본다 그 노인의 얼굴은 붉고 눈에 빛이 있으며 매우 풍채가 늠름하다 형식

은 그가 수십 년 전 조선이 아직 옛날 조선으로 있을 때에 선화당 안에宣化堂

서 즐겁게 노닐던 사람인 줄을 알았다 중략 형식과 그 노인은 전혀 말도

통하지 못하고 글도 통하지 못하는 딴나라 사람이로다 낙오자 과거落伍者 過

의 사람이라 하는 생각과 함께 자기가 아무리 새 세상 이야기를 하여도 못去

알아듣다가 세상을 버린 자기의 종조부를 생각하였다 그러고 형식은 그 노인에

게 대하여 일종 말할 수 없는 설움을 깨달았다 이광수 무정 한국소설문학대  

계 권 두산동아 면



만은 적엇슴니다 그러나 저 애들은 는 하자 뭐든지 나라勇氣 鍮器 獻納

를 해서 밧처야 한다는 가 새롭습니다 이겄이 다 그때 그때의爲 決意

가 식히는 겄임니다時代 할아버님 와 제 와 또 저 애들의時代 時代 時

는 그만큼 사람들을 식히는 이 달나지는 겄代 点 이 올슴니다 면

원산삼하의 왕조로서의 조선적인 것과 원회의 근대적인 것이 부정되

어야 하는 이유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송영이 작

의에서 밝힌 논리대로라면 필연의 역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통의 변

화를 촉발한다 그런데 전통에 동반하는 것이 올바른 고집일 경우 본질

적인 정신까지는 바꾸지 못 한다 이러한 그의 논리에 따르면 원산삼하

일가의 갈등은 시대에 역행하는 그른 고집이 옳은 고집을 억압했기 때문

에 생길 수밖에 없었던 필연이었다 할아버님 인 전근대와 제時代 時

인 근대는 모두 저 애들의 인 탈근대혹은 근대 초극를 향한 역代 時代

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그른 고집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갈등이

해결되고 하나의 올바른 고집인 동아공영을 통한 근대초극의 시대정신

으로 돌아오면 전통은 다시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그 전통이란 다름 아

닌 의 정신이다 충과 효의 정신은 대학의 와 나란忠孝 誠於中 形於外

히 걸리면 그른 고집이지만 황국을 위한 와 같은 자리에 배치捨身取義

되는 순간 올바른 고집이 되는 것이다

결국 복원된 충과 효는 저 인용자 때문에 저의 게서精神忠孝 先親

도 하셋고 제 동생이 이 됏고 또 나도 이렇케 이번 를客死 軍人 會社 改造

하게 면 만드는 위력을 발휘하며 단절의 위기를 겪었던 가족사를 강

고하게 이어준다 이를 국민사라는 거대 역사로 확장시키면 내선일체로

서의 일국사는 전근대적조선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을 통해 훼손되었던

충과 효의 정신이 황국을 향하는 것으로 복원되었을 때 다시 연속된다

는 결론에 이른다 송영이 역사 를 통해 설파하고자 했던 역사의 필연

이란 바로 이와 같은 단절 없는 연속으로서의 일국사였던 것이다 하지



만 조선과 일본이 애초부터 하나였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왕조로서의 조선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삭제되어야 했다 내선일체의 역사

라는 새로운 원형 기억을 주입하기에는 왕조로서의 조선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가깝고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의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김삿갓 과 신사임당 이라는 두 편의 희곡은 이와

같은 왕조로서의 조선 지우기를 보여준다

김삿갓 은 극단 조선무대 창립공연으로 년 월 무대화되었으

며 년 삼천리 에 게재되었다 이 희곡은 세기 초 중반 민중적  

인 시작 으로 부와 권력을 조롱하며 세상을 떠돌던 지식인 김병연詩作

의 일대기를 삽화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총 막 장으로 구성된 김삿

갓 은 각 장마다 년이라는 긴 시간차를 두고 김병연의 청년으로부터

노년까지의 년을 다룬다 백일장에서 장원을 하고도 역적의 자손이라

는 이유로 내침을 당하는 막 아유 를 통해 출사하려는 부패한 양阿諛

반들을 빼어난 글재주로 조롱하는 막 집을 나온 지 년 만에 재회한

아들로부터 몰락한 집안의 사정을 듣고도 다시금 방랑의 길을 떠나는

막이 그것이다 이 희곡은 그의 별칭을 제목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정

작 그에게서 주인공으로서의 면모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희곡 속의

김병연에게서는 갈등의 중심에서 그것과 맞서 싸워 승리하거나 패배하

는 극적 인물의 모습이 뚜렷하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라는 것은 아시려고 하시기를 전에 양반 학자님들이 실

상은 분 바른 술집 계집 모양으로 요리조리 붙어서 왜 이랬다저랬다

하시는지 너무 더럽다 못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원통한 것만이 아니라 아니꼽고 보기 싫어졌소 일어서면서 할

송영 김삿갓 이재명 외 편 해방전 공연희곡집 권 평민사  

면



아범 할아범은 나의 은인이자 부형이시오 중략 그렇지만 할아범

정말 잘못했소 이런 세상에서 이런 꼴을 당하라고 나를 이렇게 길러

줬단 말요

서방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쇼 어둔 밤이 아무리 지리하다 한들

설마하니 새벽이 아주 안 오겠습니까 면

저것 봐라 단순아 저 불길은 관가에 붙은 불이다 아마 조금 있

으면 몽땅 재가 될 거다 면

저 할아버지는 우리들의 분풀이를 대신하여 주신 할아버집니다

할머니 염려들 마십죠 제가 곧 동네로 내려가서 젊은 사람들을 모아

서 저 할아버지를 못 끌고 가게 하겠습니다 면

김삿갓 에 등장하는 인물군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곡산부사 초

시 현령 김판서 원생원 문첨지 서진사 등의 부패하고 타락한 양반 계

층과 김성수 오서방 음전 삼바우 성삼 등 궁핍한 삶에 힘겨워 하던 필

부필부 가 그것이다 김병연은 막에서부터 막에 이르기까지匹夫匹婦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침 을 보이는데 문제는 그가 이들과 맞서浮沈

거나 호응하여 극적인 행동을 유발시킬만한 의지적 인물이 아니라는 점

이다 인용한 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병연은 현실 변혁보다는 도피

에 경사된 인물로 그려진다 마음대로 울 수도 없는 세상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멀리 떠나야 면 하는것 밖에는없다 반면그런 김병

연을 달래는 늙은 하인 김성수나 곡산부사를 위시한 지방 관료들의 부

정에 항변하는 오서방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항의로 관아에 불을 지르

는 성삼 김병연에 대한 부당한 연행에 대해 민중의 힘을 조직하려는 삼

바우 등은 모두 당면한 현실에 적극적인 인물들이다 물론 이들의 극적

행동은 드라마공간에서 보여질 뿐 무대공간에서 직접적으로 재현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희곡을 통해 새벽의 도래를 예감할 수 있다면 그것



은 의지박약의 지식인인 김병연이 아니라 이들 필부필부를 통해서이다

이처럼 이 희곡은 조선 시대 지배 계층인 양반에 대한 부정과 피지배 계

층인 일반 백성들에 대한 긍정을 주조로 하고 있다

결국 송영이 김삿갓 을 통해 주목하고자 했던 것은 김병연이 아니

라 이들 필부필부였을 공산이 크다 왕조로서의 조선을 삭제한다는 것

은 그 시대를 장악했던 지배 계층의 역사를 부정한다는 것이지 혈연과

지연을 포괄하는 고유명사로서의 조선 일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약한 지식인 김병연을 포함한 조선 시대의 지배 계층에 대

한 부정과 필부필부에 대한 긍정은 그 자체로 두 가지 효과를 낳게 된다

그것은 일본 제국으로의 편입이 있기 전까지 존속되었던 조선이라는 양

반 중심의 왕조가 억압과 핍박의 역사였다는 적극적 자기 부정으로 스스

로의 충심을 드러내 보이는 한편 그것이 비록 지나간 과거일망정 언제

나 이 땅의 필부필부들은 부당한 역사를 바로 잡을 의식과 의지가 충만

했음을 증명함으로써 장차 동아공영의 주도적 지방민이 될 조선인의

가치를 인정해 달라는 호소인 것이다

신사임당 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조선을 지우되 남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희곡이다 제 회 연극경연대

회 참가작인 신사임당 은 안영일의 연출로 극단 청춘좌에 의해 년

월 공연되었다 희곡은 효녀로서 양처로서 현모로서 표상되는 신사

김삿갓 이 월북 이후 북한에서도 여전히 생명력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희곡의 가치는 김병연의 나약함이 아니라 끊임

없이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민중의 건강함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항적 건강함은 일본의 신민이거나 북한의 인민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 절실한

덕목이었을 터이다 결국 역사가 국민 민족 인종 젠더 등 항상 집단혹은 집

합을 전제로 하는 기억의 공유에 대한 필요로부터 배치된 구성물이라고 했을

때 하나의 텍스트가 파시즘과 코뮤니즘이라는 서로 다른 전체주의의 컨텍스트

에서 유사한 가치를 획득하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송영 이재명 외 편 해방전 공연희곡집 권 평민사申思任堂   

면



임당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이원수라는 가장 의 입신양명이 어떠한家長

희생과 인고를 통해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 희곡은 생산이라

는 말보다 양산 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쉽게 쓰여졌거나 급量産

조된 인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앞서의 두 희곡과 마찬가지로 년

대 송영의 그것에 비해서는 미학적 완성도가 다분히 떨어진다 흥미로운

것은 이 희곡 역시 김삿갓 과 마찬가지로 양반인 이원수는 수동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는 반면 비록 양반이기는 하지만 남성 중심의 사회였

던 조선 시대에 여성과 아동과 서자라는 이유로 아직은 상대적 주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사임당 율곡 귀동 등은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는 점이다 이들 세 명의 등장인물이 긍정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이들이

각각 내조와 효 그리고 국방을 표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진도 지적하고 있듯이위의 글 면 참조 김삿갓 과 신사임당 에서

김삿갓서진사문첨지김판서계향과 이원수서생원문첨지김승지연화 등이 친

척을 가장하여 펼치는 아래와 같은 유희의 대목은 등장인물에 대한 작명이나

대사가 마치 문제은행식 창작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모자람이 없다

문첨지 어떡하나 나는?

계 향 저리 가서 숨으세요 서진사가 숨은 곳을 가리킨다. ( )

문첨지 에그 참 하필 이런 때 누가 온담 들어간다 서진사를 보고 놀란, . (

다 에그머니나) .……

서진사 에그머니 툭 뛰여나온다 문첨지 웬일이요, ( ) ?

문첨지 서진사는 웬일이슈?

계 향 어서 숨으세요.

문첨지 이왕지사 서로 이렇게 됐으니 같이 숨읍시다 그려 김삿갓 면.(< >, 38 .)

얘 잠간만 숨겨다우 응 어서 이리 숨을가 뒤로 들어가려다. , . (僉 知 亭子

가 아이구머니나) .

뛰어나오며 아이구머니나 여보 숨을 데가 여기 밝에 없소( ) . .生 員 何必

점잖은 터에 이게 무슨 짓요.僉 知

는 점잖어서 의 벼락 일가가 되려는 거요.生 員 僉知 蓮花

중략( )… …

아이구 어떡하나.生 員

이왕 이러케 됬으니 가치 숨으십시다 그려 신사임당 면.(< >, 327 .)僉 知



징병제 실시로 반도의 황민화는 급속도로 추진되었다

폐하의 고굉 이 될 수 있다는 커다란 감격을 가슴에 안고 용감하股肱

게 군문 으로 달려가는 반도 남아의 의기도 충성스럽게 빛나지만 병軍門

사를 보내는 어머니들의 성의 또한 충 자체의 현현이다 그러나 둘忠

도 없는 자기 자식을 충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어머니

로서의 힘이 위대해야 하고 용감해야 한다 동양의 현철 율곡 선생賢哲

님을 낳은 신사임당은 반도 뿐만 아니라 전 동양 모성의 귀감全 이다

필자는 평소에도 그 시대의 신사임당을 숭앙했으며 그 전기 의傳記

일단을 극화하는데 있어 신사임당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현재 반도의

전체 부녀자들의 폐부를 찔러 보다 나은 모성이 되어 씩씩한 자손을 나

라에 바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를 염원한다 면

송영이 신사임당 의 첫머리에서 밝히고 있는 이러한 작의는 그가

지닌 창작의 의도와 더불어 동아공영의 기획에서 조선이 차지해야 할 지

위에대한 그의의중을 함께 보여준다 역사 와 김삿갓 을 통해확인

할 수 있었듯이 왕조로서의 조선은 내선일체라는 일국사 속에서 삭제되

어야 할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삼스럽게 조선 시대의 현모양처로

알려진 신사임당을 희곡의 주인공으로 호명한 것은 그녀가 바로 이러한

의중을 드러내기에 더 없이 적실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부정하고 삭제

되어야 할 왕조로서의 조선은 철저히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였다

따라서 양반들의 조선이란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양반 남성들의 조선이

된다 김삿갓 에서 그러했고 신사임당 에서도 그러하듯이 양반 남

성은 부패했거나 무능력한 인물들이다 하지만 신사임당의 경우 왕조로

서의 조선에 살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여성으로서 그녀가 보

여준 희생과 인고의 자세는 대단히 유효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추앙 받

는다 그녀는 남편을 하나의 온전한 사회인으로 만들뿐더러 아들인 이율

곡을 희곡 속에서는 효의 표상으로 희곡 이후의 역사적 기록 속에서는



충의 전형으로 육성해내기 때문이다 결국 신사임당이 지닌 어머니라는

이름의 여성성은 동양 모성으로 확장되면서 충과 효라는 시대가 요구

했던 절대적 선함의 시원 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始原

요컨대 송영의 역사소재 국민연극은 일본 제국으로의 통합을 기정 사

실화하고 그러한 질서 재편에서 조선인이 보다 우월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자기 구성의 기획 속에서 창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희곡

을 통해 동아공영을 향한 일본 제국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도 지방으로서의 조선과 조선인이 지닌 가치를 은연중에 부각시키는 방

향으로 나타났다 송영은 역사 를 통해 내선일체로서의 일국사를 필연

으로 규정하면서 일본에 대해 자발적인 구애의 포즈를 취하였고 김삿

갓 과 신사임당 을 통해 왕조로서의 조선이 지닌 남성성을 적극적으

로 거세함으로써 오족협화라는 가정의 가장이 일본임을 분명히 했다 하

지만 그는 이 세 편의 희곡을 통해 조선이 충효라는 절대 선의 기원이

자 조선인이 동아공영의 빛나는 길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지방

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역시 빼놓지 않았다 송영의 작의를 빌어 표

현하자면 그는 일본이 동양의 아버지임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질서 재편

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지방인 조선이 어머니의 자리에 올라

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이다

고대 국가의 발견 조선의 삭제와 백제4. : 신라의 복원

함세덕은 년대 희곡사에서 대단히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

신사임당 이 재현하는 총후부인 의 모습은 당시 일본 제국의 여성銃後夫人

정책과도 부합한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상은 식민모국의 여성들에게 권장되고

기대되던 것이었지 식민지 여성들의 가치를 절상시키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

서 이 역시 송영 나름의 전유라고 할 수 있다



다 그는 이 시기 희곡사에서 서정적 리얼리즘이라고 불리는 독창적 영

역을 개척한 극작가로 평가받는다 상대적으로 짧은 극작 이력을 남겼음

에도불구하고그가 이러한 고평을받는 것은 산허구리 를 필두로

년대중반부터 발표한 동승 해연 등의 희곡에서 보여준 탄탄한구

조 생동하는 인물 함축적인 언어와 같은 극작술 상의 탁월함에 기인하

는 것이다 그의 빼어난 극작술은 년대로 와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여전히 돋보이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역사 소재 국민연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역사 소재 국민연극으로 꼽히는 낙화암 과 어밀

레종 두 편의 희곡은 같은 시기 다른 극작가들의 국민연극에 비해상대

적으로 뛰어난 극적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편은 모두

고대국가였던 백제와 신라를 다루고 있다 전자의 희곡은 백제를 주무대

로 하고 후자는 신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두 편 모두 동아공영이라

는 질서재편의 대세에 직면하여 앞서의 송영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조선

의 역사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낙화암 은 년 월부터 월까지 조광 에 연재되었고 년 월  

극단 현대극장이 안영일의 연출로 무대화한 막 장의 장막극이다 이 희

곡은 역사 소재 국민연극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텍스

트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송영의 김삿갓 과 신사임당 에 대

한 해석에서도 종종 드러나지만 희곡이 역사를 문제삼는 경우 그것이

우리 민족이 기억하고 소유해온 과거라는 이유로 텍스트를 내밀한 저

항의 코드로 읽어내려는 시도가 적지 않았다 낙화암 이 안고 있는 곤

혹스러움이란 이와 같은 측면에서 나타난다 백제 멸망사를 다루고 있는

이 희곡은 텍스트 상에서 친일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민족사의 일환인 백제의 멸망을 다루고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

에 손쉽게 민족의 수난으로 환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낙화암 은

기존의 평가와는 달리 백제의 멸망을 보여줌으로써 추구하고 달성하려

했던 의도와 효과가 대단히 미심쩍은 희곡이다



낙화암 에서 백제가 겪는 국가의 흥망이라는 주된 갈등은 결국 백

제와 신라 사이의 대립이다 하지만 그것은 드라마공간에서 발견되는 갈

등일 뿐 무대공간에서 보여지는 주된 갈등은 백제 내부의 분열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이 희곡에서 백제는 신라라는 외부적 위협과 더불어 충

신과 간신의 대결 구도 속에서 간신이 우위를 점함으로써 더 큰 내부적

위기를 겪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것은 위정자인 의자왕을 중심에 두고

태자 륭을 비롯한 성충 흥수 등의 충신과 옥좌를 노리는 대군 태 및 신

라와 내통하고 있던 임자 상영과 같은 간신 사이의 대립으로 형상화된

다 이들 사이의 대결은 파국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간신 측의 의도가 관

철되어 승리를 거둠으로써 백제 멸망의 결정적 원인이 되기에 이른다

요컨대 백제의 멸망은 간신에 의해 눈과 귀가 가려진 의자왕의 실정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실정의 실체는 모두 국방의 문제로 환원된다

대감 아여 꿈에라도 우리 나라가 신라를 니기리라고는 생각지 마未 坤

오 신라왕께서도 우리 나라 님굼님 같이 밤낮 유흥으로 세월을 보내시

는 줄 아오 어름 없위다 김춘추 대왕은 새벽마다 황룡사金春秋 皇龍

불국사 로 승전의 기도를 올니시오 또 김유신 장군은 일년寺 佛國寺

을 두고 군선과 무기를 장만하섰고 밤을 새여 병사들의 훈련을 하섰오

군사만 오만인데 거기다 당나라 원병이 십삼만 올 거라고 하니 뭘로

십팔만 군사를 당해내겠오

낙화암 뿐만 아니라 앞에서 다루었던 송영의 김삿갓 신사임당 등의

역사소재 국민연극은 지금여기에서 다분히 민족주의적인 정서를 환기시키는

텍스트로 해독된다 그러나 약호화와 해독 혹은 맥락 이라는 측면에서

년대 초 중반 무대화된 이러한 텍스트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여

졌으리라는 해석은 시공을 초월한 또 하나의 민족주의적 기대에 다름 아니

다

함세덕 이재명 외 편 해방전 공연희곡집 권 평민사落花巖   

면



이제 무기고 에 무기가 없고 병력이 부족하오니 연유도로興 首 武器庫

고만 중지하시고 병사를 키워 적군을 막을 도리를 강구하서야 하겠아

옴니다 지금 이데로 가실진데 선조가 무치신 왕성을 보전할 길이 없아

옴니다 면

신라의 밀정 노릇을하던 미곤의 대사는 이 희곡에서 전반적으로드러

나는 신라에 대한 인상을 가장 적실하게 보여준다 미곤 뿐만 아니라 다

른 등장인물들을 통해서도 신라에 대한 발화는 그닥 악의적이지 않다

충신이나 간신이나 할 것 없이 김유신으로 대표되는 신라군이 적일지언

정 악인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군선과 무기를

장만하섰고 밤을 새여 병사들의 훈련을 하섰던 준비된 군인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준비된 군대 앞에서 무기고에 무기가 없고 병력이 부족한 나

라가 패배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더욱이 그런 군대에 맞서 병사를

키워 적군을 막을 도리를 강구하기는커녕 간신들에 의해 조정이 좌우되

는 나라에 왕성을 보전할 길이 있을 리 만무하다 결국 낙화암 은 백

제의 멸망이라는 역사를 통해 충성과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려

했던 희곡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충성과 국방이 어디를 향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네 잘 알었습니다 그러나 죽기에 바쁠 것은 없으니까 잠깐만 더

여기 앉어서 내 말을 들어 주십쇼 자기도 앉으며 애라를 약간 잡어다

려 옆에 앉힌다 지금 나는 애라 씨 말대로 이란 걸 얼핏 생각해運命

종막에 보이는 삼천 궁녀의 투신이 국가에 바치는 개인의 헌신이라는 점에서

낙화암 이 백제 멸망사를 통해 국가에 대한 충성을 최고의 선 으로 형善

상화 이화진 일제 말기 역사극과 그 의미 한국극예술연구 제 집 한국극  

예술학회 면 한 희곡이라는 분석 역시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분석은

이 글과 관점을 다소 달리하지만 백제를 기억하는 최종 심급에 일본인 되기

를 향한 욕망이 존재했다는 점을 공유한다



봤습니다 가 한 것은 나라와 의 을 막기에 충분한百濟 亡 唐 新羅 聯合軍

를 게을리하고 위로는 임금으로부터 아래로 백성에 이르기까지軍備

향락에 도치했었던 까닭이지요 그래서 마치 에 의지했다가 한英國 亡

처럼佛蘭西 이 먼 로 를 도와주었으나 이미 자체當時 日本軍 水路 百濟

가 워낙 을 게을리했으니 는 어찌할 수 없었던 것國防 大勢 입니다 百濟

로 말하면 오래 부터 훌륭한 와 뛰어난前 王仁 等 學者 卓素 等 藝術家

들이 많이 일본으로 가서 그 발달에 공헌文化 했습니다 이리하야 新羅

와 나라가 서로 하게 얼킨 것처럼 아니 그 으로 와 일唐 密接 以上 百濟

본과는 친밀하게 수 을 서로 부뜰어줬습니다 비록百 年 는 을百濟 國防

게을리 한 한 로 했으나 의 는 으로 되어必然 因果 亡 百濟 文化 日本 移植

찬란한 를 이루어 까지 남아飛鳥文化 後世 있지 않습니까 뿐 아니라 一

뒤의 오늘날까지 지금 이 에 을 건설하기 위千數百 年 扶蘇山 扶餘神宮

한 큰 사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그 의 이란 것에 어떤工事 兩者間 宿命

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必然性

년 월 문장 에 게재된 이석훈의 희곡 사비루의 달밤 은 완성  

도에 있어서는 현저히 떨어지지만 함세덕의 낙화암 이 숨기고 있던 작

의를 노골적으로 요약해준다는 점에서 일고를 요한다 부여를 배경으로

자살을 시도하려는 여인 이애라와 이를 말리는 시인 김문학의 대화가 주

를 이루고 있는 이 희곡은 문장 게재 후 두 달만에 부여의 달 이라  

는 제목으로 일문 번역되어 재발표되기도 하였다 인용한 대사는 애라의

자살 시도를 돌리기 위해 문학이 설파하는 운명에 대한 장광설이다 이

석훈은 친절하게도 문학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낙화암 에 대한 독법을

알려준다 그것은 백제라는 고대국가의 과거사가 당대인들에게 무엇을

이석훈 의 달밤 이재명 외 편 해방전 중 단막극집 권泗 樓沘   

평민사 면

실제로 희곡에서도 문학은 낙화암 에 묘사된 대목을 들어 의感傷的 歷史家

면 이라는 평을 가한다 이로 미루어 이석훈이 이 희곡을 쓰게戱曲的 手法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문학은 백제와 일본이 이미 천년 전부터

친밀한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일본이 있게 한 문화의 전파자였다

고 말한다 하지만 백제는 을 게을리 한 한 로 멸망했고國防 必然 因果

천년이 지난 지금 부여신궁이 건설되는 것은 백제조선와 일본 사이의

필연적 숙명이라는 것이다

함세덕의 낙화암 은 탁월한 형상화를 통해 극작술 본연의 보여주

기에 충실하고 있어서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쉽사리 노출되지 않

는다 하지만 송영의 역사 에 소개된 작의를 다시 보는 듯한 문학의 이

러한 대사는 낙화암 이 가리키고 있는 충성과 국방의 방향을 가늠케

하기에 충분하다 그것은 함세덕 자신이 밝힌 것처럼 향수와 회고적인

민족 감정에 호소하여 일제에 소극적이나마 반항 하고자 했던 것이 아

니었으며 지금까지 읽혀진 바와 같이 오랜 식민 통치 하에서 부끄러운

과거사의 반성을 통해 날로 상실 되어가는 애국의 정신을 일깨우고자 한

역사극 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이다 년에 발표된 이 희곡이 인도

에서의 임팔 작전과 중국에서의 대륙타통 작전이 연달아 연打通

합군의 공세에 밀려 실패로 끝나면서 일본의 패전이 예견되던 년 무

대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성과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는

백제에 대한 기억은 위기에 처한 일본의 현실과 겹치면서 전황 호전을

위한 덕목으로 재삼 각인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함세덕의 낙화암 과 이석훈의 사비루의 달밤 그리고 송영이

역사 의 모두에서 밝히고 있는 작의에서 공통되게 드러나듯 고대국가

로서의 백제를 기억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이미 고대국

된 데에는 년 앞서 발표된 낙화암 의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함세덕 앞의 글

서연호 위의 책 면

외 이계황 외 역 새로 쓴 일본사 창작과비평사 면朝尾直弘   

참조



가 시절부터 조선과 일본은 서로에게 남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지금의

일본을 있게 한 저간에는 조선의 문화 이식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

나는 백제의 멸망이 충성의 빈약과 국방의 쇠약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조선과 일본은 이를 교훈 삼아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희곡을 통해 친연성과 기여도를 강조하는

고대국가를 기억해내려 했던 것은 불분명한 역사적 사실의 빈 공간을

현재적인 요구에 의해 윤색함으로써 의미화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는

백제와 나란히 세를 견주었던 또 다른 고대국가인 신라를 기억하는 자리

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밀레종 은 년 국민문학 월호에 발표되었고 서항석 연출로  

극단 현대극장과 성보악극대에 의해 같은 해 월 보총극장에서 공연된

희곡이다 희곡은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통일신라시대인 혜공

왕 년에 완성된 성덕대왕신종의 주종사 를 다루고 있다 어밀레鑄鐘事

종 은 친일성에 대한 평가가 분분한 앞서의 낙화암 과는 달리 의심할

여지없는 국민연극으로 평가되는데 그것은 텍스트 속에서 친일성이 노

골적으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백제에 대한 기억과 궤를 같

이 하는 바 일본과 신라의 역사를 하나의 맥락 속으로 끌어들이면서 예

의 친연성과 기여도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네 일본 천황께선 조곰도 민족적으로 차별하거나 그러시지 않는彌鄒忽

다 합니다 오히려 미치노쿠노쿠니라는 넓陸奧 國ミチノクノクニ丿

은 땅에다 여기서 건너간 사람들을 위해서 부락까지 건설해 주셨다 합

니다 그뿐 아니라 전답과 벼씨를 내리시고 앞으로 년 간 세금을二十

면제해 주셔서 평화한 생활을 하게 하신 답니다

먼 의 나라에 한 에 싸이어詩牟那 未知 對 憧憬 陸奧 國 陸奧 國丿 丿

미치노쿠노쿠니 미치노쿠노쿠니 종요이 노래로 한다變

이승희 한국 사실주의 희곡 그 욕망의 식민성 소명출판 면  



天皇 御代榮 東スメラミの ミヨサカえむと アズマなる

陸奧山 黃金 花 大伴家持ミチノクヤマに コガネ さく

천황의 세상이 영원히 번창하라고 동쪽에 있는

미치노쿠야마의 집안에 황금꽃이 피었네 오오토모이에모치

대관절 적기는 적지만 구리가 근이나 있을까요綠 事 十二万

그러게 전국에서 모으고 있지 않나 사기를 사용하고 유기는 국가判 官

에 바치자는 방을 고을마다 부쳤으니까 상당한 헌납이 있겠지

중략

염려해 주신 보람으로 백성들이 서로 다투어 가며 헌납해 옵니다副 使

저 기 쌓인 섬들이 모두 유깁니다

상당히 많이 모였군요

화랑의 소년들이 솔선해서 전국에 유기 헌납 운동을 이릇켰대詩牟那

양푼 대야 식기로부터 숫가락 젓가락까지 공양 을 합니副 使 供養

다 면

함세덕의 에 이 와 함께 에 된 것이新羅時代 文物 百濟 大和 輸入 年

이 의 로나서게 되는 한後 我國 大東亞共榮圈 盟主 素因 이라는자문自

은 고대국가로서의 백제와 신라가 일본의 현재를 있게 하는데 적지問

않게 기여했음을 강조하는 익숙한 논법이다 일본 고대국가인 야마토 정

권의 천황을 칭송하는 위의 인용 대목을 비롯하여 미추홀을 실명 위기

로부터 구해내는 이가 일본인 의박사 오노히로토시로 설정된다든지 완

성된 어밀레종에 숨어들어 소리가 나지 않게 한 이화녀의 발견이 일본에

서 유학 온 무라사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은 모두 이러한 친연

함세덕 어밀레 이재명 외 편 해방전 공연희곡집 권 평민鐘   

사 면

함세덕 어밀레 면歷史劇 五幕 鐘 大東亞  

박영정 함세덕의 어밀레종 연구 한국극예술학회 편 함세덕 태학사  



성과 기여도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인 것이다 또한 주종을 위해

솔선해서유기 헌납운동을 하는 화랑의 소년들은 역사 에서 총알을 만

들기 위해유기로 된 제기 를국가에 헌납하자고 주장하는 원산삼하祭器

의 증손녀들과 그대로 겹쳐진다 이처럼 어밀레종 은 일본 제국을 위

해 당대에 요구되었던 바람직한 현실이 모두 그 이전의 고대국가에서부

터 반복되어온 역사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기억의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

희곡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함세덕의 역사 소재 국민연극인 낙화암 과 어밀레종 은

아득히 먼 과거인 고대국가 백제와 신라의 기억을 통해 가까운 과거인

조선왕조에 대한 기억을 대체하려 했다 이러한 기억의 조작은 무대화

됨으로써 조선의 관객을 향해 보여졌지만 그가 보다 궁극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어두운 객석 너머에 존재했던 일본의 응시였을 공산이

크다 그것은 사실상의 피해자인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크고 작은 침략

에 의해 고통을 받았다는 역사적 기억이 아직은 생생한 까닭 때문이

기도 했지만 가해자인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무력한 왕조로서의 조선

이 지속적으로 기억되는 한 조선은 언제나 지배와 정복의 대상에 불과

한 것에 그치고 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대국가 백제신라일본이 하나

의 선분 위에 놓이고 그 관계가 그로부터 천 년을 이어왔다는 지속의

역사가 발견되는 순간 현재의 일본조선이라는 묶음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뛰어넘어 대등한 상생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었다 결국 함

면 참조

백제와 신라를 기억하고자 하는 하나의 붐은 년대 중반부터 나타난다 하

지만 유독 년대 초 중반 유사한 레퍼토리가 집중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상

연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는 고대국가를 무대 위에 재현함으로써

가까운 과거의 기억을 먼 과거의 기억으로 대체하려는 민족 고대사 복원의 체

제 친화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화진 위의 글 면

참조

이승희 위의 책 면



세덕의 희곡을 통한 백제와 신라에 대한 복원은 오늘의 일본을 있게 한

어제의 조선을 잊지 말라는 일종의 역사 캠페인이었던 셈이다

국민연극 지속을 위한 조선 국 지우기와 일본 인 되기5. , ( ) ( )

국민연극은 친일연극이다 한국에서만 성립되는 이러한 등식은 지난

년대 국민연극에 대한 독해에 있어서 항상 심판의 논리를 작동시켜

왔다 민족 혹은 민족사의 관점에서 이 시기 국민연극은 스스로의 정체

성을 포기하고 일본의 품에 자신을 의탁하려는 변절과 훼절의 연극에 다

름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는 존경심을 가지고 외국인으로서 방

문해야 한다는 기어리의 말처럼 역사적 결과에 기대어 현재의 잣대로

이 시기 국민연극을 심판하려는 태도를 조금만 유보하면 그것은 또 다른

독법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것은 국민연극이 지금까지 받아온 평가와

같이 몰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것이 결과적으론 그렇게 되었지만 아

니라 년대의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절멸의 위기에 처한 조선과

조선인을 지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특히 조선의 역사 재구를 통해 일본과의 친연성과 기여도를 강조하려는

역사 소재 국민연극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송영은 비교적 가까운 역사인 왕조로서의 조선에 대한 기억의 조작을

주조로 삼았다 역사 에서 그는 전근대와 근대를 비판하고 동아공영

이라는 탈근대로의 진입을 옹호하면서 충과 효의 정신에 기반하여 조

선과 일본의 통합된 일국사를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김삿갓 을

통해 남성 양반 중심의 사회였던 왕조로서의 조선을 강하게 부정하고

도래하는 새 역사의 전면에 나설 조선의 필부필부가 지닌 가치를 부각

시켰다 또한 신사임당 에서는 조선의 남성성을 거세하고 여성성을



전경화시켜 조선이 충과 효라는 시대정신을 출산하는 동양의 모성임을

내세우고자 하였다 이처럼 송영은 역사 소재 국민연극을 통해 일본이

동양의 아버지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조선이 어머니의 자리에 올랐을

때 비로소 온전한 가정으로서의 동양이 완성된다는 점을 끊임없이 호소

하고 있었다

함세덕은 고대국가인 백제와 신라를 내선일체의 일국사로 새롭게 발

견하는 복원사 서술에 착안하였다 그는 낙화암 에서 백제의 멸망을

끄집어내어 국방을 통한 공영 공영을 위한 국방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그럴듯하게 형상화하였다 또한 어밀레종 을 통해서는 일본의 우월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우월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조선과의 면면한

천년사를 통해 축적되어 온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일본과 조선 사이의

친연과 일본에 대한 조선의 기여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함세덕의 이러

한 역사 배치는 과거의 백제신라일본이라는 고대국가를 하나의 선분

위에 놓음으로써 현재의 일본조선이라는 묶음이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것임을 내세우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오늘의 일본을 있게 한 어제의 조선을 상기하라는 역사 캠페인이었

던 것이다

결국 송영과 함세덕의 역사 소재 국민연극은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신념적 친일의 산물이었다 이들은 일본이 중심에 선 동아공영권으로의

동아시아 재편을 역행할 수 없는 시대 흐름으로 읽었던 것이다 일본 국

민으로의 입양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들은 수동적으로 선택되기보

다 능동적으로 선택하기를 원했다 다시 말하자면 특색 없는 일본의 지

방과 지방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국의 형성에 필요충분한 가치를 지

닌 그것으로 인정받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 소멸과 국민 부재라

는 절멸의 위기 속에서 국가를 포기하되 국민 지방민으로서의 조선 민

족 을 존속시킴으로써 자기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절치부심의 결단이었

다 요컨대 국민연극론에 기반한 송영과 함세덕의 역사 소재 국민 연극



은 조선의 역사에 대한 기억과 망각 삭제와 복원을 통해 동아공영의 가

치 있는 지방이 됨으로써 조선을 지속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민족을 상상

하는 변종의 연극적 리소르지멘토 였다 년 일본의 패망

은 이들의 선택과 판단을 시대착오적이었던 것으로 결론짓게 만들었지

만 적어도 이들의 기획이 사사로운 변절과 훼절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국

민연극은 새롭게 읽힐 필요가 있다 역사적 책임과 윤리는 과거에 대한

강박을 지운 후에라야 비로소 보다 엄정하고 엄숙하게 물을 수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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